
일본 기업·경영 동향

기 업 경 영 정 보

□ 일본의 직장 Me ntal Health 관심 증가1)

- 생기를 잃고 있는 일본 기업

현재 일본은 장기 불황, 구조조정, 성과주의 등으로 인해 개개인들이 느끼

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임

週刊東洋經濟가 1만 4,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

62%의 응답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 답했으며, 이 가운데 48%는 위장

장애, 45%는 수면장애, 그리고 29%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남

- 일본 기업의 Mental Health 에 대한 관심

이미 일본의 할 수 있는(Can Do) 기업'은 사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진단,

처방 및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임

일본 대기업 300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(135社 응답), 약 66%의 기업

들이 종업원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64.4%는 이들의

정신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

로 조사됨

< 대기업 135社의 관심도 >

1) 週刊東洋經濟(2002년 7월 27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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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본 기업의 Mental Health를 위한 주요 시책

직장 부적응자에 대한 인사 이동이나 담당 업무의 변경과 같은 소극적인

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·감독자·지도자에 대한 정신 건강 교육 등을 통

한 적극적인 처방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

사내 전문 상담창구의 신설이나 카운슬러 고용, 사외 전문 기관과의 전화

상담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시행책 등이 있음

또한 사내보나 팜플렛, 강연회, 연수 등을 통해 일반 사원을 대상으로 하

는 계몽과 교육 등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

- 기업의 Mental Health에 대한 표준 대책

첫째, 스트레스 진단지를 활용해서 현재 직장 환경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

한 평가와 대책이 필요함

둘째, 관리직·생산직 사원에 대한 광범위한 스트레스 교육 및 연수로 정

신 건강에 대한 기본 계몽이 필요함

셋째, 건강 진단 등의 기회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사후 지도 및 보건

지도를 실시해야 함

넷째, 내외부 기관(위탁, 신설 등)을 통한 장기적인 상담 체제를 확립하고

운영해야 함

- Mental Health는 매니지먼트의 문제

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상사의 무능이나 무관심,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

지원을 기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

층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

또한,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, 관리자들의 정신 건

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,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신 건강

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

(임종욱 : frontier@hri.co.kr ☎ 031-288-7348)


